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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인정한 아마 골프 고수 스포츠선수는?

닉 테일러가 9일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

어‘AT&T 페블비치 프로암’(총상금 780만 달러)에

서 우승했다. 이 대회는 3일-9일 캘리포니아주 페블

비치 골프 링크스(파72·6816야드)에서 열렸다.

하지만 선수와 아마추어 초청인사가 짝을 이룬 팀

경기 결과는 조금 달랐다. 케빈 스트릴먼(40, 미국, 

85위)과 래리 피츠제럴드 조가 우승했다. 필 미컬슨

(50, 미국, 55위)과 스티브 영 조, 닉 테일러(31, 캐나

다, 101위)와 제리 타디 조가 공동 2위에 올랐다.

 

올해 37세인 피츠제럴드는 미국 프로풋볼 애리조

나 카디널스의 와이드 리시버이다. 2018년 흑인으로

는 처음 이 대회에서 우승한 피츠제럴드는 이번 우승

으로 3년 사이 두 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올해 59세

인 영은 프로풋볼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쿼

터백이었다. 

최근 미국 골프다이제스트가 보도한 종목별 스포

츠 선수들의 골프 실력 조사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조사에서 프로풋볼과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골프 실

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풋볼 선수 가운데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쿼

터백이었던 토니 로모의 골프 사랑이 특히 유명하

다. 그의 핸디캡은‘플러스 0.4’다. 이븐파와 1언더파 

사이의 스코어를 낸다는 의미이다. 골프다이제스트 

조사에서 피츠제럴드의 핸디캡은 5.7이었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는 디트로이트 레

드윙스의 앤서니 만사가‘플러스 3.2’의 핸디캡을 

자랑했다. 남자 골프 세계랭킹 5위 더스틴 존슨의 

장인인‘아이스하키 전설’웨인 그레츠키의 핸디캡

은 7.2다.

사이영상을 받은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출신 존 스

몰츠,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의 스테판 커리, 테니스 세계 랭킹 2위 라파엘 나달, 

‘농구 황제’마이클 조던 등도 아마추어 골프계의 

고수로 알려졌다.

‘농구 드림팀’, 도쿄올림픽 출격 준비

올림픽 남자 농구 종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대표팀이다.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때부터 미국프로농구(NBA) 선수들

의 올림픽 출전이 허용된 이후 7차례 올림픽에서 미

국은 53승3패를 기록하며 6개의 금메달과 1개의 동

메달을 수확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에서열린 2019 국제농구연맹

(FIBA) 농구 월드컵에서 역대 최악인 7위에 그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많은 스타 선수들이 대회 

참가를 고사했고, 여기에 부상으로 낙마하는 선수

들마저 줄이어 결과적으로 올스타 경력의 선수가 

단 세 명(브룩 로페즈, 켐바 워커, 크리스 미들턴)에 

NBA 선수는 단 한 명뿐(켐바 워커)인 최종 엔트리가 

완성되며 전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미국농구협회가 NBA 리그 최고 레

벨 선수가 대거 포함된 미국 남자농구 올림픽 예비 

명단이 발표했다.

11일‘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농구협회는 전날 

르브론 제임스(36·LA 레이커스)와 그의 팀 동료인 

앤서니 데이비스(27)를 비롯, 케빈 듀랜드(32·브루클

린 네츠), 제임스 하든(31·휴스턴 로키츠), 스테픈 커

리(32·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등 슈퍼스타들이 포

함된 2020 도쿄올림픽 남자농구에 출전 선수 44인

을 발표했다. 이 중 실제로 올림픽 본선 무대에 나설 

선수는 12명으로 선수의 의사와 몸 상태 등을 반영

해 6월 초에 최종 명단이 확정된다.

협회가 단순히 현 NBA에서 뛰어난 선수들을 마음

대로 뽑은 것은 아니다. 제리 콜란젤로 대표팀 단장

과 그레그 포포비치 대표팀 감독은 명단 발표 한 달 

전 선수를 직접 만나거나 에이전트, 또는 소속팀을 

통해 의사를 물었고 선수들 대답을 고려해 예비 명

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스타들의 도쿄행 여부는 미지수다. 당

장 6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NBA 플레이오프 결과에 

따라 선수들의 출전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챔

피언결정전까지 가게되는 팀의 선수들은 체력부담 

등을 이유로 출전을 고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운전면허를 딴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 주었는데 

세차를 잘 하지 않아 지저분한 외관이 눈에 거슬

린다. 자녀에게 세차를 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영어

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럴 땐 “Clean your 

car!”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1. 망설이지 마! 

Don’t hesitate!

 2. 잠시만 기다려 줘! 

Hold on for a second!

3. 이것 좀 들어줘! 

Hold this!

4. 쓰레기통 뚜껑을 덮어라! 

Cover the trash can!

5. 가서 똑 같은 것으로 사 와! 

Go buy the same one!

6. TV에 있는 먼지를 털어라! 

Dust the TV!

7. 차 좀 청소해! 

Clean your car!

8. 테이프를 돌려줘! 

Return the tape!

9. 이 그림을 걸어라! 

Hang this picture!

10. 맛있게 드세요. 

Enjoy the meal.


